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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가격산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 주요내용>

  국민일보 2월 26일(월)자 「허울뿐인 럼피스킨 100% 보상, 소 73마리 

살처분… 보상은 40마리 분」 기사에서 ‘❶ 살처분한 가축 한 마리당 보상

가격과 실제가격이 200만원 차이, ❷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중 살처분 

한우의 체중 산정기준은 11년 전 기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과 관련하여, 살처분 보상금과 살처분 대상 가축의 가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 살처분 가축의 가격 평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살처분 농가에는 어린 송아지부터 성축까지 다양한 개체가 있어 보상금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협 등에서 조사한 산지 가격에 따라 성축은 600㎏ 

기준으로 약 450만원, 600㎏ 초과 시에는 해당 가축의 체중을 반영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송아지는 월령에 따라 200～3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축 입식 시 시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젖소(초산우, 포천): (‘23.10월) 380만원 → (’24.2월) 470만원 (증 90만원)

  개정 전 고시의 평가기준이 종축 등 우량 품질 소나 젖소의 경우 생산 

기대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우와 



젖소 종축의 가치를 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젖소 농가에는 

마리당 약 100만원 수준의 우유 생산 가치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23.12.12.)하였고, 지난해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농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와 관련하여, 살처분 한우의 체중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농촌진흥청(2013년)의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 고시의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 

기준이 가축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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